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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양 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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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그림자료 영상매체자료 특징

토가

-그리스의 (         )에서 발전된 것으로 반원형, 타원형, 팔각형의 천을 접
어 몸에 둘러 입는데 로마 (      )만이 입었고, 신분에 따라 색, 장식, 입는 
방법이 달랐다.
-토가는 로마의 (              )으로 초기에는 남녀노소 모두 착용하다가 제
정시대부터는 (       )으로 지배계급의 남자들만 입었다.
-토가가 너무 커지면서 의식 때만 입고, (       )를 평상복으로 입었다.
-일반인들은 간단한 (         )를 입었고, 황제, 상류계급의 사람들은 클라비
로 가장자리를 댄 토가를 입었다.

튜니카
-그리스의 도릭 키톤이 변화 ‧ 발달된 (       ) 형식의 옷으로 초기에는 (    
  )으로 입었으나, 토가가 거창해지자 토가 대신 평상복으로 입었다.
-제정 말기에 귀족들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(        )를 붙였다.

고대 로마 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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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톨라
-그리스의 (      )에 해당하는데 남자들은 주로 튜니카를 입고 여자들은 튜
니카보다 넓은 스톨라를 입었다.
-스톨라 속에는 소매가 없는 (          )를 입기도 했다.

팔라
-그리스의 히마티온이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여자가 입는 것을 (      )라 하
고, 남자가 입는 것을 (        )이라고 했다.
-토가와 비슷한 직사각형의 천으로 되어 있으며, 주로 (      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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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그림자료 영상매체자료 특징

- 귀부인들은 이용사의 도움을 받아 가발을 다듬거나 (       ) 및      (   
      )을 하여 적‧자색 등의 머리띠로 감싸거나 원추형으로 쌓아올리는 데 여
러 시간을 소비하곤 했다.
-로마의 여성들은 금발을 좋아하여 블론드의 인모를 수입하거나 비누를 구입
하여 흑색이나 갈색으로 물들였다.
-로마 초기에 남자들은 (      )와 ( 　　　　　 )을 길렀으나 후기에는 머리와 수
염을 짧게 깎았고 머리카락이 곱슬거리게 손질을 하였다.
-로마의 신부는 붉은 망으로 머리를 정리한 후 머리 위에 6층의 롤을 쌓고 
오렌지색이나 심홍색 베일로 덮어 이마를 깊이 가렸다. 그리스도교 인 신부는 
백색이나 자주색 베일을 썼다.
-로마의 복식은 독창적이라기보다는 그리스적인 것의 계승이었고 단지 의상
의 부피가 커져 양감이 더욱 강조되었을 뿐이다. 두발형식 및 두식 역시 그리
스의 것으로부터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화려
해졌다.
-제식에서는 토가의 한　끝을 사용하여 얼굴을 감추는 관습이 있었으며 그리
스 신부의 백색 베일이 로마에 와서 그리스도교 신부의 것으로 사용되고 로마 
인들은 심홍색이나 오렌지색 베일을 썼다.

고대복식-로마인의 머리와 머리장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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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그림자료 영상매체자료 특징

팔루
다멘툼

-비잔틴의 대표적인 의복이다.
-(          )　또는 (        )의 천을 두르고 오른쪽 어깨에 장식핀으로 고
정시킨 것이다.

달마
티카

-1세기쯤 달마티카 지방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입기 시작한 옷으로 펼쳐
놓으면 십자가의 형태를 이루며, 어깨부터 아랫단까지 그리고 소매 끝동에 (  
     )를 보라색이나 붉은 색으로 장식하였다.
-그 후 서유럽에 비잔틴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전래되어 (        ) 이전까지 
중세복의 기본을 이루었다.

중세 복식-비잔틴 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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튜닉 -간단한 T자형의 원피스 드레스로 튜닉의 양옆은 활동을 위해 트임을 한 것
이 많았으며, 추울 때는 언더 튜닉을 입기도 했다.

브라코 -무릎이나 발목까지 오는 바지로 남자들이 짧은 (       )밑에 입었으며, 서
양 바지의 원조라 할 수 있다.

로룸 -로마의 토가가 팔라움과 팔라에 의해 점차 착용하지 않게 되자, 비잔틴에 들
어와서 왕족들의 장식적인 띠로 변한 것이다.



- 7 -

명칭 그림자료 영상매체자료 특징

파에
눌라

-(       ) 형식의 길이가 긴 케이프로 로마에서는 겉옷으로 입던 것이 
비잔틴에서는 사제복이 되었으며, 기본형은 현대 (       )의 전례복인 
케수블레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.

중세 복식-비잔틴 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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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그림자료 영상매체자료 특징

블리오

-11세기 초, 옷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진 겉에 입는 (      )이다.
-블리오 위에는 (        )라는 소매 없는 재킷을 입거나 허리에 넓은 
천을 감아 허리선을 강조하기도 한다.
-남자들의 블리오는 무릎길이이고 허리에서는 벨트를 하여 허리에 주름
이 생기게 되었다.
-옷감은 동양에서 수입해 온 부드러운 견직물이나 모슬린을 사용하여 잔
주름이 생기도록 하였다.

솅즈 -언더 튜닉의 다른 명칭으로 (       )형의 원피스를 13세기부터는 
(        )라고 했다.

코르
사주 -여자들이 (       ) 위에 입는 소매 없는 (       )의 옷이다.

중세 복식-로마네스크 양식의 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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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토
-남자의 망토는 11세기경까지 무릎길이의 짧은 것이 많았고 직사각형, 
반원형, 타원형이 많았으나 블리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망토도 길어졌
다.

브레 -(       )이나 (    )로 만들었으며 일반 서민남자들이 (　　　　　　 )과 함
께 입었다.


